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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국제표준 발간

 - 국제적으로 활용되어 국내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기대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지침 

및 요구사항」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제3자 결제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국내 금융 보안기술을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반영

하기 위해 2022년 8월 「금융서비스 국제표준화위원회(ISO/TC 68)」에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동 표준안은 지난 3년간의 국제적 논의를 거쳐 ISO

18960 표준으로 발간되었다.

  제3자 결제서비스란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모바일 

또는 온라인 상에서 결제, 조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본 표준은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부터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제3자 결제서비스 전반의 정보보호 지침이다.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뤄야 할 고객의 개인식별 정보관리, 기관의 관리자 접근관리 및 보안구역 

출입통제, 시스템 공급업체의 보안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국제표준 발간으로 국내 결제서비스 

관련 기업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과 안전성을 갖추고 해외시장에 진출

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활용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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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국제표준 주요내용

□ 개요

ㅇ (표준제목)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보안 제어 및 구현

– 지침 및 요구사항(ISO 18960:2025)

ㅇ (표준범위)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내 ①보안정책 부서,

②전체 부서, ③특정 부서에서 다뤄야하는 정보보안 요구사항

ㅇ (활용기업) 모바일/온라인 결제, 조회, 송금 등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내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외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

서비스 비교             

기존 금융회사 서비스 제3자 결제서비스

□ 주요 정보보호 제어 항목

구분 보안정책제어(정책부서) 교차기능제어(全부서) 특정기능제어(특정부서)

1  서비스 보안 정책  자산관리(정보자산 식별 등)  취약점 관리

2  역할과 책임  접근관리(관리자 등)  정보보안 교육

3  위험관리  공급업체 보안  물리적 보안(보안구역 통제 등)

4  서류관리  데이터 보안  서버 보안(악성코드 방지 등)

5  사고 모니터링 및 개선  서비스 연속성  네트워크 보안

6  어플리케이션 보안


